
GIST 학부생 4명
2024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 선정

- 기초교육학부 최홍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손희경·이재희, 화학과 김윤민 학생 

… “더욱 성장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왼쪽부터) 기초교육학부 최홍제 학생,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손희경·이재희 학생, 화학과 김윤민 학생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는 기초교육학부 최홍규(1학년), 전기전자컴퓨터공

학부 손희경(3학년)·이재희(3학년), 화학과 김윤민(3학년) 학생이 2024년 대통령과학장

학금 장학생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해 창의

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제도

이다. 올해는 157명의 국내외 신규 장학생이 선정되어 매 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비 2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최홍제 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수혜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삼아 더욱 성장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희경 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학업에 더욱 

열심히 임하며 역량을 길러, 사회에 기여하는 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희 학생은 “공학도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

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고, 기술로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윤민 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게 되어 기쁘고, 교수님을 비롯해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든든한 격려를 받은 만큼, 인공지능을 활용한 화학 

연구에 힘써 모두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